
제7차 한상대회, 28-31일 제주도 컨벤션센터

입력일자: 2008-10-22 (수)  

전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협력과 우의를 다지는 ‘제 7차 한상대회’가 대뉴욕지구한인상공회의소 

소속 임원 및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제주도 컨벤션센터에서 열

린다.  

 

이명석 회장은 “40여명의 규모는 미주지역으론 가장 많은 방문단 숫자이며 홍성은 레이니어그

룹 회장, 이전구 뉴욕골프센터그룹 회장, 조 안젤린 더블트리호텔 사장, 유대현 로얄식품 사장 

등 성공기업인들과 변종덕, 김기철 회장 등 전직 뉴욕한인회장과 한인단체장들이 대거 참여하게 

된다”고 밝혔다. 특히 이회장을 비롯해 이승원, 유대현, 정주호, 김주한 회장은 영리더 CEO로 

선정된 바 있다.  

 

한국방문단은 제주도 한상대회에 이어,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인천시 안상수 시장 초청, 

한국 외국어대와 경상남도 고성군 초청 등의 공식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. 방문단은 이번 방문에

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 자유무역지역에 건설될 예정인 재외동포센터 건립 참여 등을 논의하

고 뉴욕시 미주류기업들이 인천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계획이다. 아울러 

제주도청과 투자협의 및 순천향대학병원과 MOU(업무협약) 체결, 경남 고성군과의 MOU(업무

협약) 체결, 인천상공회의소와의 자매결연 등을 맺게 된다.  

 

고성군은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국제공룡축제를 개최하며, 뉴욕한인상공회의소는 이 축제행사

에 공동참여할 계획이다. <박원영 기자>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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